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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만금간척지에서 억새 환원시 감자 적정 질소 시비량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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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새로 조성된 간척지는 제염이 된 이후에도 토양유기물 함량이 일반 농경지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작물 재배시 생산성이 떨

어진다. 이는 유기물을 지속적으로 토양에 환원해줌으로써 개량이 가능한데 건조된 억새를 토양에 환원했을 때 질소시비량에 

따른 감자 생육 및 토양 특성 변화를 관찰하고자 이 실험을 수행하였다.

 

[재료및 방법]

본 실험은 ̀18년 김제시 광활면 새만금 광활 간척지에서 수행하였다. 시험작물은 감자이며, 공시품종은 수미이다. 재식거리는 

70 x 25cm(조간 x 주간)이었으며, 억새는 10a당 1ton을 건조한 후 파쇄하여 감자 파종 한달 전 환원하였다. 시비량은 질소는 

감자 표준시비량(10kg/10a)의 N0, N100, N150, N200 4개 수준으로, 인산과 칼리(10-12kg/10a)는 전량 기비로 시용하였다. 

[결과 및 고찰]

억새 환원 후 감자 질소시비량별 출현율은 N0 처리구가 나머지 처리구에 비하여 출현율이 42.3%로 가장 낮았으며, SPAD 또

한 질소 시비구가 N0 처리구보다는 높았으나, 시비수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 질소시비수준별 주당 괴

경수는 N150 처리구가 12개로 N100 처리구에 비해 26%가 많았다. 주당 괴경무게도 N150처리구가 0.66 kg로 가장 많았으며, 

괴경크기 또한 150g이상 괴경비율이 N150에서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. 억새 환원 후 감자 재배시 적정 질소시비량 설정은 

최소 2년이상의 실험이 요구되기 때문에 2년차 실험에서는 억새 환원 연차별 질소시비수준을 달리하여 그 효과를 관찰해야 

될 것으로 판단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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